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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청령포와 동강을 찾아서

강   욱

자유기고가

산과 강이 벗하며 묘한 아름다움을 만

들어 내는 땅 월(寧越). 강원도에서 가장 

남쪽에 치하고 있는 월군은 태백산맥, 

차령산맥, 소백산맥이 첩첩이  뻗어있는 내

륙 산간지역으로, 오이처럼 길쭉하게 생긴 

땅이 으로 워 있는 모습이다. 월은 

산이 깊은 강원도에서도 더 산이 깊은 곳

이다.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있고 소백

산맥이 남쪽으로 뻗으면서 천오백 미터가 

넘는 태백산을 포함해서 사자산, 백덕산, 

배향산, 백운산, 응 산, 매 산 같은 높고 

가 른 산이 겹겹이 솟아 있다. 

한편 칼 같은 산들의 골짜기마다에 비단

폭을 펼쳐놓은 듯한 맑은 물 기가 이 군

의 곳곳에 흐른다. 자잘한 물 기는 제쳐두

고 월에서 강이라고 부를만한 물 기는 

셋이 있다. 곧 수캉, 암캉으로 불리기도 하

는 동강, 서강과 월군의 동쪽 탄 지 를 

두루 거쳐 흐르는 옥동강이 그것들이다.

평창군의 흥정산과 횡성군의 태고산에서 

발원한 서강은 이 군의 서쪽 지방을 두루 

거쳐 흐르다가, 정선군 쪽에서부터 흘러 내

려와 월읍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흐르

는 동강을 만나서 마침내 굵은 물 기가 

된다. 즉 서강과 동강이 합쳐서 이루어진 

남한강은 남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하동면 

야리에서 동쪽 탄 지 를 거치면서 옥

동강을 맞은 뒤에 강원도 땅을 벗어나 충

청북도 단양군으로 빠져나간다. 이 물 기

를 통해서 1930년 까지만 해도 서울 마포 

나루에서 이곳까지 소  배가 드나들었을 

정도 다.

월 땅에는 어린 유배자의 슬  사연이 

깃들어 있어 옷깃을 여미게 한다. 월은 

조선조 비운의 왕 단종이 유배되어 생을 

마감하기까지의 한 맺힌 흔 들이 곳곳에 

스며 있다. 이러한 역사  특성으로 인해 

단종 련 유 이 많은 월은 충 의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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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으로 자랑스럽게 불리 운다.

단종(端宗)은 문종의 외아들로 12세의 

어린 나이로 조선 제6  임 에 올랐으나 

숙부인 수양 군(세조)에 의해 왕 를 빼앗

기고 3년만에 물러났다. 그 후 노산군으로 

강 된 단종은 1457년 월 청령포로 유배

되었으며, 1년 후 풍헌에서 사약을 받고 

17세의 나이로 한 많은 생을 마쳤다. 그의 

한 기 바람 같은 가여운 이 월읍 

흥리 동을지산 장릉(莊陵)에 잠들어 있다.

단종이 처음 유배되었던 청령포는 월

읍에서 남서쪽으로 4㎞ 지 인 남면 천

리에 치하고 있다. 이곳은 남한강의 한 

지류인 평창 주천강이 만나 월의 동강으

로 흘러드는 서강의 끝머리로 삼면이 강으

로 둘러 쌓인 곳이다. 뒤편은 병풍을 둘러

친 듯한 기암 벽이 솟아 있어 지형 으로 

천연의 유배지라 할 수 있다. 울창한 송림

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 ‘육지의 고도’ 청령

포는 단종의 한(恨)이 철된 역사의 장소

다. 단종은 이곳에서 약 2개월 동안 유배생

활을 하던  홍수를 만나 월 동헌의 

풍헌으로 옮겨 1년여 동안 지내다 세조가 

내린 사약을 받았다. 

단종이 숨을 거두자 시신은 동강에 버려

졌다고 한다. 그러나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

손을 는 사람이 없었는데, 평소부터 충성

심이 강했던 월 호장 엄흥도가 단종의 

시신을 거두어 동을지산 기슭(지 의 장릉)

에 암매장했다. 그 뒤 59년이 지난 종 

11년(1516)에 노산묘를 찾으라는 왕명이 

내렸으나 엄흥도 일가족이 자취를 감춘 후

라 묘를 찾을 길이 막연했다. 그 후 종 

31년(1541)에 신임군수로 내려간 박충원(朴

忠元)이 꿈속에서 단종을 만난 것을 계기

로 하여 묘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.

장릉은 아름드리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

있다. 그런데 이곳의 소나무는 서쪽을 향해

서 구부러진 것이 많아서 서울을 그리던 

단종의 이 소나무에 배어들어 그 다는 

이야기가 해 온다. 한 장릉 에 창

사라는 사당이 있다. 창 사는 숙종 때에 

강원 감사 홍만종이 단종의 복 를 꾀하다

가 죽은 사육신의 높은 충 을 기리기 

해서 지은 사당이다. 이곳에는 사육신의 신

주와 함께 생육신에 드는 김시습, 남효온

과, 박심문, 엄홍도와 같은 이의 신주를 모

셔놓고 해마다 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.

월군에는 단종에 얽힌 유 지말고도 

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원이 도처에 자

리잡고 있다. 수주면 법흥리 백덕산 기슭에 

있는 법흥사는 인제군 정암, 정선군 정암

사, 오 산 상원사, 양산군 통도사와 더불

어 신라 실성왕 때에 자장 율사가 당나라

에서 가져왔다는 진신 사리와 가사를 보

하고 있는 로 이름이 높다. 

조선시  풍류시인 난고 김삿갓의 시심

(詩心)이 흐르는 김삿갓 유 지는 강원․

충북․경북의 3도 경지역으로 태백․소

백산맥이 맞닿은 양백지간에 치하고 있

다. 그 사이로 흐르는 곡동천은 유리알처럼 

맑고 풍부한 수량과  주 의 울창한 원시

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

동양화를 연상  한다. 유 지 내에는 김삿

갓 묘역, 생가 터와 함께 김삿갓 시비(詩

碑)거리가 조성되어 이를 음미하려는 문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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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 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.

월 동강(東江)은 국 으로 심의 

상이 되고 있는 청정의 강이다. 국내 하

천 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경

 한 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어 

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. 어라연은 동

강의 경  백미로 상선암, 선암, 하선

암 등 3개의 우리가 푸른 물 속에 진주

처럼 놓여 있고 기암 벽 사이의 소나무들

이 경을 이룬다. 특히 잦 에서 내려다보

는 어라연은 비경 의 비경으로 손꼽힌다.

월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

둘이나 있어 길을 끈다. 하나는 월읍 

하송리에 있는 높이 18ｍ, 수령 1,200년을 

헤아리는 거 한 은행나무로 천연기념물 

제76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. 이 나무는 

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의 은행나무와 더불

어 나라 안에서 둘 가 가장 큰 은행나무

로 꼽힌다. 이 나무 속에는 험스러운 뱀

이 살고 있어서 그 근처에 개미나 모기가 

얼씬거리지 않고 닭이나 개도 그 곁에 가

까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. 한 이 나무의 

큰 가지가 부러지면 나라에 큰 변이 생긴

다고 해오는데, 외 이 침입할 당시에는 

이 나무의 동편 큰 가지가 부러진 일이 있

었고 8․15 해방과 6․25 동란 시에도 큰 

가지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.

 다른 천연기념물은 그 이름이 리 

알려진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고씨동굴이

다. 이 동굴은 종유굴로 땅속의 석회암이 

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지하수나 빗물에 

녹아 이루어진 동굴이다. 고씨동굴은 4～5

억 년 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

체 길이가 6.3㎞에 달하는 우리 나라의 

표  동굴로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

어 있다. 이 동굴은 임진왜란 때에 이 지방

에 많이 살던 횡성 고씨들이 난리를 피했

던 곳이라고 해서 고씨동굴로 불린다.  굴

속에는 그때에 밥을 짓기 해서 불을 때

어 그을린 흔 과 솥을 걸었던 자리들이 

아직도 남아 있다.

월은 내륙 산간지역으로 한서의 차이

가 심한 륙성기후를 나타내고 연간 강수

량의 60%가 7～9월에 집 되고 있다. 월

군은 워낙 산이 많아서 체 면   임야

가 약 85%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작지에서

도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% 정도이고 

나머지는 모두 밭이다. 따라서 논농사는 보

잘것이 없고 옥수수, 고추, 마늘, 감자, 콩 

같은 잡곡이 더 많이 생산된다. 나아가 청

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농특산물과 

원 작물이 재배되어 이 지역 소득 증 에 

기여하고 있다. 이곳의 옥수수는 생산량이 

많기도 하지만 품질도 뛰어난데 특히 주천

면 신일리, 수주면 무릉리 등지에서 많이 

재배된다. 

이 지방의 특산품인 월 조선 고추도 

김장철이 가까워 오면 장사꾼이 아니라도 

원주나 서울 같은 도시의 사람들이 직  

사러 올만큼 리 알려져 있다. 토질 토

양에서 재배되는 월고추는 색깔이 곱고 

껍질이 두꺼우며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이 

조화를 이루며 장성이 강하다. 포도 한 

국 으로 명성이 높다. 낮과 밤의 일교차

의 폭이 큰 산간지역 석회암지  토양에서 

재배되는 월포도는 껍질이 부드러우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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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립 상이 고 당도가 높아 호평을 받

는다. 이 외에도 한우, 느타리버섯, 팽이버

섯, 더덕, 인진쑥, 벌꿀, 취나물, 오이 등의 

다양한 농특산물이 이 지방에서 생산된다. 

21세기를 맞아 월군은 숨쉬는 역사

지로서의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.와 천

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‘  월’의 명성

을 드높이기 해 력을 쏟고 있다. 월

의 풍요한 미래는 자연친화 인 문화 

지로서의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. 

월군에서는 조선민화박물 , 월책박물 , 

곤충생태박물  등을 둘러보는 이색박물  

기행 코스를 개발하고, ‘오지를 찾아서’, 시

골 문화체험’ 같은 색다른 여행상품을 만들

어 호평을 받고 있다. 한 ‘단종문화제’, 

‘동강뗏목축제’, ‘김삿갓 문화 큰잔치’도 이 

지역의 3  축제로 풍성한 문화유산의 향

기를 풍겨 다.

 

 

  


